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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거주하는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는 합병증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

보건부가 밝혔다. 

임산부중증질환(severe maternal mor-

bidity)이라고 알려진 이 합병증은 예측하지

못했던 심정지, 급작스런 고혈압, 인공호흡

기를 필요로 하는 극한의 상황 등을 포함한

다. 이 같은 임신 중 합병증은 유색인종 특히

흑인 임산부에서 가장 많았다. 

주 보건부는 이처럼 치명적인 임신출산 합

병증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두배로

증가했다고 12일 보도자료

매사추세츠 임신 중 합
병증 10년내 2배로 증가

▶▶5면으로 계속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보스톤과 뉴욕등 제외 이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

한항공이 7월부터 미주 4개 노선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할인 프

로그램을 시작했으나 보스톤을 비롯한 뉴욕

등 동부지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할인 프로그램 ‘보너스 핫픽’은 대

한항공이 전 대륙 노선 중 일부를 대상으로 기

존보다 적은 마일리지로 좌석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대상

노선과 구매·탑승 기간은 정기적으로 바뀐

다.

과거 대항항공이 특정 노선에 한해 비정기

적으로 마일리지 할인 행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전 세계 노선에 적용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할인을 활용하면 비성

수기 왕복 기준으로 인천-LA 노선의 경우 기

존에 7만 마일이 있어야 마일리지 티켓을 구

입할 수 있었지만 6만 마 ▶▶6면으로 계속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상시화, 미주노선 약 14% 할인 효과

미주 노선 중 LA,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4개 도시만 할인

대한항공은 적은 마일리지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 7회로 정기노선을 재편한 보스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스톤 로건공항에 들어오고 있는 대
한항공 국적기

July 14 2023

흑인 등 유색인종의 발병율 백인에 비해 높아 
보건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의 문제 

정기 휴간 안내
7월 28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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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트 매장서 나오는 음악, 이제 스포티파이서
듣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

포티파이(Spotify)에 공식 계정 및

플레이리스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

라 H마트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

을 손쉽게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

트에서 찾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모바일 앱에서 저장할 수도 있게

됐다.  

H마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는 매장 내에서 재생되고 있는 인기

K-Pop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리스트는 매달 새로운 음원

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스포티

파이 이용자들은 H마트 플레이리스

트를 통해 매장에서 재생되는 노래

를 손쉽게 찾고, 개개인의 플레이리

스트에도 추가할 수 있다.

H마트는 이를 H마트 웹사이트,

H마트 모바일 앱, 그리고 H마트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유할 예

정이다. 이를 통해 K-Pop 음악 청

취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뿐만 아

니라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에게 H마

트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K-Pop 음악은 이미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이 아닌

고객들에겐 노래를 구별하기 어려

울 수 있다. H마트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재생되

는 음악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

다. 

H마트 공식 계정은 스포티파이의

H마트 페이지 혹은 포스터 속 Spo-

tify 코드를 스캔해서 찾아볼 수 있다

.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

)는 올해 참전용사 보은 및 추념

식 행사를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

시 보스카웬에 위치한 뉴햄프셔

주립현충원에서 개최한다. 

NH한인회는 매년 7월말 참전

용사 행사를 개최해 참전용사들

과 가족들에게 한국음식을 대접

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

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

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일시: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뉴햄프셔 주립 현충원 

110 Daniel Webster Hwy

Boscawen, NH 

참석대상: 참전용사와 가족, 주

한 미군과 가족들, 모든 동포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참전용사 보은 및 추념식 

H마트 매장 케이팝, 스포티파이 공식계정 개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메인 한인회(회장 안영례)는 8

월 12일 토요일 11시 메인 소재 무

지개 교회에서 광복절과 추석을

겸한 고향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체험관

을 비롯해 제기차기, 공기놀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스톤총

영사관에서는 이동 영사업무를

이날 행사에 맞춰 개최한다. 

한인회는 “주위에 아시는 분

에게 알려주시고 모두모두 참석

을 하시고 즐거움 같이 하시길 바

란다”고 참석을 당부했다. 

메인 한인회 광복절 기념 겸한 고향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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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세이수미 K-인디 뮤직 무료 뉴욕 공연 19, 20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

이 7월 19일과 20일 양일 저녁 7시

30분 <K-인디 뮤직 나이트(K-

Indie Music Night)> 공연을 개최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펼

쳐지는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 주최의 한국 문화예술 특

집 페스티벌 “코리안 아츠 위크

(Korean Arts Week)”의 하이라

이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7월 19일에는 한국 인디 록 1세대

밴드 크라잉 넛과 한국 서프록 밴

드의 대표주자 세이수미가 참여한

다. 팝의 거장 엘튼 존이 극찬한 부

산 출신의 4인조 밴드 세이수미는

2019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음반과 노래 부문을 모두 거머

쥔 밴드다. 인디팝/락, 서프락 등 다

양한 장르에 “세이수미” 색을 가

미한 독특한 음악들을 선보인다. 

한국 대표 펑크 록 밴드 “크라

잉 넛”은 지난달 발표한 신곡 ‘

야근’을 비롯하여 ‘말 달리자’,

‘룩셈부르크’, ‘서커스 매직 유

랑단’ 등 히트곡들을 연주한다. 

7월 20일에는 싱어송라이터 백

예린의 무대가 펼쳐진다. 2012년 K

팝 듀오인 15&의 일원으로 데뷔한

백예린은 2015년부터 연이어 발매

된 앨범을 통해 따뜻한 목소리와

개성으로 어필한 싱어송라이터다.

소울부터 R&B, 드림 팝부터 런지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백

예린만의 유니크한 음색과 감미로

운 분위기를 전달한다.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

센터의 메인 야외 공연장인 댐로쉬

파크(Damrosch Park)에서 개최되

며, 무료이지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마감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입장 신청은 7월 17일 정오

부터 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

ture.org) 또는 “썸머 포 더 시티

(SummerfortheCity.org)” 웹사이

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

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

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 및

페이스북(@KoreanCulturalCen-

terNY)과 인스타그램(@kccn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리안 아츠 위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링컨센터

웹 페 이 지

(https://lincolncenter.org/series/s

u m m e r - f o r - t h e -

city/s/Korean%20Arts%20Week)

에서 확인 가능하다.

19일 밴드 크라잉 넛, 세이수미 / 20일 싱어송라이터 백예린
패스트 트랙 입장, 7월 17일 정오부터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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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분석 및 추적기술 발달로 15년전 못 하던 것 지금은 추적 가능 , 올해 6건 미제 사건  해결 

617.949.1766

재미과기협 제 52대 "손용호 회장단"출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KSEA) 제 52대 손용호 신임회장

단이 7월부터 출범한다. 

1.5세인 손용호 신임회장은 센트

럴 플로리다 대학 재료공학과에서

2개의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손

용호 교수의 KSEA 회장 임기는 7

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손용호 회장과 오태환 차기 회장

(로체스터 공대 교수)을 비롯한 20

여명의 임원들은 버지니아주 비엔

나 소재 KSEA사무국에서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후 출정식을 갖

고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3)를 포함한 향후 1년 간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8월 2일-5일까지 개최되는 2023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3)는  KSEA 와  한 국 과 총

(KOFST, 회장 이태식), 한국연구

재 단 /한 미 과 학 협 력 센 터

(NRF/KUSCO 이광복 이사장)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36회째인 UKC 2023은 달라

스의 하얏트 리젠시 DFW호텔에

서 개최되며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 과학기

술전공 학생 등이 모여 첨단과학기

술 연구 및 인적 네트워킹에 향상을

도모한다.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2017년 노

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배리 배리시

(Barry Barish) 스토니브룩 대학 교

수 겸 Caltech 명예교수가 “중력

파로 이해하는 우리의 우주”를 주

제로 강연한다. 

한국 여성 최초로 스탠포드대 종

신교수로 임명된 이진형 교수와 전

세계 전문 저널의 25% 를 발간하는

출판사 '엘스비어'의 첫 동양인 회

장인 지영석 회장도 기조세션에서

강연한다. 

3개의 기조세션 이외에도 물리학

/공학, 생명과학/공학, 컴퓨터 과학

/공학, 미래교육 등 4개 분야의

Keynote Symposium이 개최된다.

물리학/공학 심포지엄은 로봇공학

자이자 로봇 문화 확산의 아이콘으

로 불리우는 데니스 홍 UCLA 교

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생명과학/공

학 심포지엄은 재생의학의 혁신적

발견을 주제로 에모리대 윤영섭 교

수가 좌장을 맡고 하버드의대 김광

수 교수가 강연한다. 

컴퓨터과학/공학 심포지엄은 듀

크대 김진상 교수가 양자컴퓨팅을

주제로 리드한다. 이외에도 14개 테

크니컬 분야별 심포지엄과 20개의

기관별 포럼이 진행되며 신진 과학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SEED 경력

개발 워크숍도 병행하여 개최된다.

UKC 2023 에서 수여되는 과기정

통부 장관표창은 김재훈 보잉연구

소 연구위원이 수여하며 과총회장

표창으로 박지웅 시카고대 교수가

과학인상을, 김재홍 예일대 교수가

공학인상을 수상한다. UKC 2023

시상식에서는 KSEA에서 선정한

올해의 유망과학자로 하버드 의대

의 이창림 박사, 유망공학자 정호영

UC Davis조교수가 선정돼 각각 1

만달러의 KSEA 신진연구자 지원

금을 수상한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KSEA는

그간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 과학기술 전달에 앞장섰으며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1.5세, 2

세, 3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영입, 세대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UKC2023 프로그램 및 등록 :

http://ukc.ksea.org

7월 1일 출범한 KSEA 52대 회장단 / 앞줄 가운데가 손용호 회장

8월 달라스에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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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임신 중 합병증 10년내 2배로 증가 "자동문 지나듯 출국"... 인천공항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를 통해 발표했다. 아시안 임산부

들의 합병증도 10년간 약 두배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간 총

678,382건의 임신 및 출산에서 발

생한 4,092건에 달하는 임신 합병

증을 분석한 것으로 이 합병증은

매년 약 8.9%가량 증가해왔다. 수

치적으로는 1만명당 52건에서

2020년 1만명당 100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흑인 임산부들의 경우 합

병증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합

병증을 백인 여성에 비해 약 50%

더 많이 겪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 히스패닉 및 아시안퍼시픽

여성들에서도 백인보다 20% 가

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발병율

도 높았다. 특히 40대 이상의 임신

여성에서 합병증이 높았고 흑인

40대 이상이 최고치였다. 이들은

그룹은 1만명당 238.6명이 합병증

을 겪었다. 

보건부의 하프사토 디옵 박사

는 “이처럼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흑인 여성들이 새로 발

달된 의학적 지식과 의학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말하고 “이는 인종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의한 결과로 인식된

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장관인 로비 골드스타

인 박사도 “이는 의료체계에 대

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체계적이

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결과”

라고 지적했다. 

디옵 박사는 이 문제는 대부분

이 예방가능한 일이라며 “과거

에는 우리는 흑인 여성이란 점이

합병증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회

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흑인 임

산부들이 비만과 높은 연령으로

인해 더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옵 박사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 건강보험, 그리고 병원

접근 등의 문제로 결국 정치와 구

조적인 정책의 문제”라고 꼬집

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흑인을 비

롯해 장애인들에게서도 합병증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따

라서 결국 부와 건강보험의 불균

형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으

로 분석된다. 

주정부는 현재 시범 프로그램

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해 원격 혈압 측정, 또한 미

드와이프의 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500여 진료기

관에 인종차별을 제거하고 친절

한 진료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인식 정보로 빠르

게 출국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

의 사전등록을 7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이

용하는 출국자들이 얼굴 정보를 사전

에 등록하고 출국장과 탑승구에서 얼

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10일 사전

등록에 필요한 전용 모바일 앱을 오픈

했으며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7월 말부

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경우, 구글 플레

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Smartpass'를 검색해 모바일 앱을 설

치하고 개인 여권의 정보와 생체(안면

)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전에 앱을 통해 정보를 등록해둔

여객은 매번 출국 시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서 확인받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사전등록 여객 전용 라인도 이

용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출

국이 가능하다. 

2022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실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체인식

수속절차를 이용한 여객의 88%가 서

비스에 만족하고, 75%는 여권·탑승

권이 필요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생체

인식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IATA에 따르면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체크인 시간은 10%, 탑

승 시간은 40%가량 감소해 출국수속

시간 단축으로 여객 편의가 대폭 개선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되는 안면인식

시스템은 이미 미국 애틀란타 하츠필

드-잭슨, 싱가포르 창이, 일본 나리타

공항, 이탈리아 베니스 마르코폴로 공

항에서 출국자 본인확인에 이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붐비는

미국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

항은 안면인식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의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할 때 아이폰에 업로드된 신

분증을 제시해도 통과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I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SA 프리체크(Precheck) 회원이 되

어야 한다. 프리체크는 유료 멤버십으

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완료

하면 짧은 줄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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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매사추세츠가 50개 주 중 최초

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의

악용을 막고자 수집한 위치 정보의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 달 셀폰

으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를 수집

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안 '로

케이션쉴드액트(Loaction Shield

Act)'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법원의 명령없이

주민들의 위치 정보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

등 각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

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치정보는 일반적으로 스파트폰

앱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 등을 통해

수집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때론 각

스마트폰의 행동패턴을 통해 소유

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

를 들면 스마트폰이 밤시간에 거주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집 주소이며

다른 데이터 정보와 함께 교차 검토

하게 되면 누구의 집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정부기관

과 기업들의 접근은 그동안 커다란

논란으로 떠올랐었다. 특히 군이나

정보기관이 점차 대량으로 이런 경

로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수집 구입

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

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구매 가능한

데이터로 인해 과거 법집행기관들

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란 전통

적인 견해를 거의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

보호국(CBP)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단

속한 사례도 있다. 

이번 법안은 수집된 위치정보를

제 3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제공이

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

러나 여전히 각종 앱 서비스들이 스

마트폰 소유자들의 위치정보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날씨

정보나 우버 등 라이드헤일링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스마트폰 위치정

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

만 이들 주들은 개인 위치정보를 수

집시 스마트폰 앱 사용자들의 명확

한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 수집된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를 일부 제한

토록 했었다. 매사추세츠주처럼 위

치정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은 없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은 신디 크

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

고 있고, 민주당이 상하원의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힐리 주지사

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제화

전망이 높은 편이다. 크림 원내대표

는 "이번 회기내에는 통과될 수 있다

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

므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일이면 마일리지 티켓 구입이 가

능해져 14% 할인이 되는 효과를

낸다.

이병훈 대한항공 뉴욕 지점장은

“현재 마일리지 할인은 미주 노

선 중 LA,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

시스코 4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

고 있다.”며 “보스톤, 뉴욕, 워싱

턴의 마일리지 할인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지점장에 따르면 이번 마일

리지 할인 프로그램은 정기 노선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추가

증편 노선에만 적용된다. 이 지점

장은 “뉴욕, 보스톤 워싱턴 등은

추가편이 없는 경우 만석으로 운

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일리

지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정기노선으

로도 수요를 소화화지 못해 증편

을 할 정도일 때에만 이 마일리지

할인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

야기다. 이 지점장은 “보스톤의

경우 주 7회 운항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일리지 할

인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점장은 마일리지 할인 프

로그램이 비즈니스석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비즈

니스 석은 현재 추가 증편을 해도

충분할 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

했다. 

프레스티지석이 제공되는 노선

은 ▲세부 ▲텔아비브 ▲두바이

▲브리즈번 ▲오클랜드 등 5개 노

선이며 세부 노선의 경우 편도

3500마일, 왕복 7000마일이 할인되

고 나머지 4개 노선의 경우 편도

5000마일, 왕복 1만 마일이 할인된

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

코 ▲댈러스 ▲시카고 4개 미주 노

선은 편도 5000마일, 왕복 1만 마일

이 할인된다.

한편, 보스톤 노선은 현재 주 7

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비수기인

11월달에는 주 5일 운항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할인, 보스톤과 뉴욕등
제외 이유

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 판매 금지 추진
앱 통해 확보한 개인 위치정보 판매 전면 금지
날씨 정보 앱 등 각종 개인정보 수집은 여전히 허용
법집행기관 불법이민자 단속, 낙태 여성 추적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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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케이프코드의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타운들은 소방

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운내 거주 규정을 완화해 소방관

들이 타운 밖에서 살도록 허용하

는 차선책을 선택했지만 긴급출동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

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소방관 인력은 약 2건의 앰뷸런

스 전화에 출동하면 바닥이 나게

되고, 만약 비번인 소방관 인력까

지 필요한 경우 이들은 몇시간이

걸려서야 출동할 수 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감소하는 소방관 인력과 반비례

로 케이프코드의 인구는 점차 증

가하고 있다. 반스터블 카운티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2만명의 인

구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재 신고 전화는

16% 증가했다. 화재가 아닌 비상

사태는 1년 당 7만 건으로 24% 증

가했다. 

하이애니스 소방서 피터 버크

서장은 매사추세츠 주내 집값이

비싼 타운에서는 이 같은 인력부

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타운의 경우 바로 타운의 경계에

살기 때문에 멀지 않지만 케이프

코드는 다른 이야기다. 

케이프코드는 원래 다리로 이어

진 기다란 섬으로 코드의 끝에서

다리 건너까지는 몇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이다. 

샌드위치의 소방서 존 버크 서

장은 케이프코드의 소방관의 초봉

은 $55,000에서 $75,000이며 이는 타

운내 일반적인 가정이 벌어들이는

평균 $210,000에 비해 한참 뒤떨어

지는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많은 소방서들은 타운내

거주규정을 완화하고 있지만 대형

폭풍우가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타운 밖에 거주하는 인

력 동원이 여의치 않게 된다. 

백업요원이 부족하자 소방서는

더 많은 대원들을 고용해야 했으

며 이는 더 많은 프로퍼티 세금과

주택비용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

피터 버크 소장은 “이것은 아

주 이상한 문제이며 쉬운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클랑크 하위치 소방

서장은 “소방서의 업무와 비용 그

리고 여러 자원의 균형점을 찾아

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소방

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인력

을 갖추기에는 너무 과도한 비용

을 들여야 하지만 소방임무를 완

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폴머스 소방서는 타운에 사는

소방관보다 다리 건너 육지에 사

는 인력이 더 많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소방서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60마일을 운전해야 하는데

20마일만 운전하면 되는 곳에서 같

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

의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레

블랑크 소장은 말했다. 

소방인력을 교육하는데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스토우, 스

프링필드, 또는 브리지워터에 있

는 소방 아카데미에 신규대원을

교육시키기 위해 보내면 총 10주

훈련 및 식비 거주비는 $25,000가

들어간다. 

문제는 그렇게 보낼 인력마저도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80-100명이 지원했는

데 이제는 10-20명 정도가 지원한

다. 좋은 후보들은 생활비로 인해

소방서의 고용제안을 거절하는 경

우가 많다. 

케이프코드보다 인근 섬에서 문

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증

원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기가

어렵다”고 낸터킷 소방서 마이클

크랜슨 소장을 말했다. “대원들

은 이곳에 살지 않고 30마일 떨어

진 육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란

다. 

크랜슨 서장은 28명이 대원이 24

시간 교대로 페리로 통근한다. 

비상시 소방서는 섬에 사는 사

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대원, 공항

소방서 등 도와줄 인력을 차출하

며 하이애니스 소방서에서는 보트

로 구조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미

해상방위대에서도 인력을 파견한

다. 

크랜슨 씨는 “분명히 이는 큰

어려움이다. 이는 우리가 여기에

있기에 겪는 어려움이며 동시에

소방관들에게도 어려움이며 이들

이 아무도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마타스비녀드도 같은 문제에 봉

착해 있다. 이곳은 응급구조대원

을 제외하고 모두 자원소방대원이

다. 7명의 구조대원 중 2명은 페리

로 통근한다. 

넬슨 리츠 오크 블러프 소방서

장은 자원봉사 소방대원도 결국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소방대원들은 대대손손이

물려 받은 사람들이다. 현재 낮시

간대 화재 신고에 출동한 인력은

서장과 부서장 두명 밖에 없다. 나

머지는 일을 하다 중간에 멈추고

달려와야 한다. 

리츠 서장은 “현장에 제일 먼

저 도착하는 사람은 나와 내 차다.

모든 화재 사건을 나 홀로 떠맡을

수는 없다”고 그는 개탄해 했다. 

hsb@bostonkorea.com

집값 비싼 케이프코드, 소방관들 월급에 살집이 없어 
집값 비싸져 소방관 구하려 소방서 외곽으로 이동, 비상시 도달 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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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온도 낮춘다고 빨리 시원해지지 않아, 대신 이 방법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푹푹 찌는 폭염에 에어컨

온도를 최저치까지 낮춰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

택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다. 

집 에어컨의 온도를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과부하가 걸린 에어

컨은 실내 온도를 설정된 온도까

지 낮추려고 계속 돌게 된다. 이 경

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잡아 먹으

며 동시에 에어컨디셔너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문

가들을 인용, 10일 보도했다. 

효율에너지경제를 위한 카운슬

의 빌딩프로그램 수석연구원 제니

퍼 애맨씨는 “에어컨 온도를 낮

추는 것이 실내를 빠르게 시원하

게 만들지 않으니 적절온도를 유

지하라”고 권장했다.

밖이 더울 때, 계속 돌고 있는 에

어컨에 과부하를 걸게 되면 에너

지 사용량을 늘리게 된다. 전체 전

력망에 부하를 늘리고 결국 단전

사태, 또는 단전 직전의 과부하상

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다. 이 같은 폭염 등 극한의

날씨에 전력망이 단절되는 경우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온도를 더 낮춘다고 빨리 시원해

지지 않는다. 

“가정용 에어컨은 수돗물처럼

작용하지 않는다”고 우스터폴리

테크닉인스티튜트(이하 WPI) 건

축공학과 시차오 리우 교수는 지

적했다. 

에어컨 설정온도는 실내 온도가

그 온도보다 높을 때 에어컨이 작

동을 시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즉 낮은 온도가 결코

에어컨디셔너의 냉방 용량을 높여

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에어컨 온도를 60도

에 설정하게 되면 70도에 설정해

놓는 것보다 시원할 것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설정된 두 온도에서 에어컨의 냉

방용량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에어컨 용량을 벗어나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에어

컨은 설정된 온도까지 낮추기 위

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고

결국 에어컨의 수명 단축을 초래

할 뿐이다. 

가장 적절한 온도는 

아테네에 있는 조지아 대학의

2014년 여름 캠퍼스에서 실시된 연

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화씨71도

에서 77도 사이인 경우 편안하게

느꼈다. 

“만약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

에어컨을 76에서 77로 설정해 놓을

수 있다”고 연구를 진행한 토마

스 로렌스 조지아대학 교수는 말

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도설정에 편안해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밖이 덥다면 화씨 77-

78도 또는 그 이상이라도 실내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느끼게 된다”

고 그는 말했다. 

외출시 적절온도 설정 

오랫동안 외출할 때는 애맨 수

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시원하다

고 느끼는 것보다 화씨 5도에서 10

도 정도 높게 설정해 놓을 것을 권

장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온도를 높게 설정해 두

는 경우 연간 약 10%의 전력과 에

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온도를

5-10도 더 높게 설정해 놓는 경우

최소한 5%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

으며 미 전체적으로는 전력소비가

최대인 시간을 대체하는 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애맨씨는 밝

혔다. 

가장 더운 시간의 온도 설정 

애맨 연구원은 “에어컨의 온도

를 과도하게 낮추지 않아야 하는

시간은 바로 한낮 오후 가장 더운

시간대이다”라고 말한다. 

에어컨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

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원

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데 핵

심적인 것이므로 에어컨이 작동하

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온

도를 과격하게 낮추는 것보다 천

천히 낮추는 것이 매우 전체적으

로 도움이 된다. 

다른 냉방 방법 

정말 폭염이 지속되면 에어컨을

평상시 시원하게 느꼈던 온도로

설정해 놓아도 덥게 느낄 수 있다

고 리우 박사는 말했다. 그는 온도

를 급격히 낮추기 보다는 실링팬

을 켜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링팬은 거의 전력소모가 없이

시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아맨씨는 “만약 실링팬을 이용하

는 경우 정말 많이 시원하게 느끼

게 된다. 따라서 에어컨을 틀고 온

도를 낮추기 보다는 팬을 사용하

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방법 

-가장 더울 때에는 블라인드나

쉐이드를 내려 햇볕의 유입을 막

는다. 

-디시워셔, 오븐, 가스스토브 드

라이어 등 실내를 덥고 습도를 높

게 만드는 것의 사용은 가능한 줄

인다. 

-실내 환기는 밤에 한다.

hsb@bostonkorea.com



The Boston Korea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칼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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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빼기 힘

들다는 부위가 바로 뱃살 다음으로 허벅지 둘

레살 이라 하죠? 특히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또 쉽게 빠

지지 않는 하체 살로 고민이시라면 오늘 알려

드리는 동작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매일 5분

만 꾸준히 해보세요. 1주일만 따라하셔도 전반

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

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

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DAY5) 살빠지는 요가 | 허벅

지 둘레살 빼주는 5분 타바타  편을 찾아 따라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

을 거예요.  

1. Hip Lunge : 엉밑살 정리, 힙업, 다리 탄력 강

화 

1단계  두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서서 천천

히 무릎을 접어 힙힌지(Hip Hinge) 해줍니다.

2단계  두다리를 폈다가 뒤의 다리를 뒤로 뻗

어 올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3단계  허벅지를 중앙으로 조이며 10번 이상

반복 후, 반대 다리도 해주세요.

4 단계  무릎을 접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힌다

면 벽에 손을 가져가 해주세요.

TIP!  무릎 통증을 예방하려면, 앞에 접은 무

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앞발의 발

꿈치에 무게중심을 주고 최대한 엉덩이를 뒤

로 보내 둔근의 스트레칭에 집중해줍니다.

2.  Forward Bend :  안벅지 슬리밍 효과, 긴장

감과 스트레스 완화 

1단계  두다리를 엉덩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후, 스쿼트와 포워드 밴딩(전굴자세)를 반복합

니다.

2단계  들숨에 스쿼트, 날숨에 스트레칭의

패턴으로 진행해주세요.

3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스쿼트로 앉아주고

, 다리를 펼때는 엉덩이를 위로 보내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4 단계  다리를 매끈하게 만든다는 상상을 하

며 10회 이상 반복하세요

TIP!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다면, 다리를 펴

는 동작에서, 날숨을 좀더 길고 깊게 ‘후’ 소

리내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보내 보세요.

3.  High Heel Bridge :  복부와 허벅지 슬리밍,

힙리프팅 효과 

1단계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

워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2단계  들숨에 다시 엉덩이를 내렸다 날숨에

무릎을 향해 꼬리뼈를 올려 리프팅해줍니다.

3단계  두 발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같은 동

작을 되풀이해보세요.

4 단계  엉덩이와 허벅지의 자극에 집중하면

서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TIP!  매일 자기전에 하기에 부담없고 무릎

에도 안전한 운동이니, 허리 약하신 분들도 꾸

준히 매일 30회를 목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4.  Legs Up The Wall : 다리 부종 완화, 숙면 보

장

1단계  두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등을 바닥

에 대고 눕습니다.

2단계  천천히 두다리를 벌려 스플릿 자세를

진행합니다.

3단계  두 다리를 최대한 뻗고 벽에 밀착시

키세요.

4 단계  바닥이 아닌 침대 위에서 자기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TIP!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자주 해주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부종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

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

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

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

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한줌 허벅지 만드는 5분 레전드 하체 스트레칭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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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보스톤 2023 미국내 최고 공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맨체스터에 위치

한 맨체스터-보스톤 공항이 미국

내 최고의 지역공항으로 선정됐다

. 

여행 매거진 트레블+레저는 12

일 보스톤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

어진 맨체스터-보스톤 공항을 최

고로 선정했다. 친절하고 정확한

지식을 보유한 공항직원들과 아메

리칸, 아벨로, 사우스웨스트, 스피

리트, 유나이티드항공 등의 취항으

로 인한 편리함이 선정 이유다. 이

공항은 연간 약 1백70만명이 이용

한다. 

이와 함께 프로비던스에 위치한

TF 그린 공항도 미국내 공항 순위

6위에 선정됐다. 신생 브리지에어

웨이의 취항은 TF그린 공항에서

LA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이 추가

되는 등 편리함을 주고 있다. 아메

리칸, 브리즈, 델타에어, 젯블루, 사

우스웨스트, 그리고 유나이티드항

공 등이 취항한다. 

특히 로건 공항이 최근 섬너터널

을 폐쇄하는 등의 문제와 여름 피

서객의 증가로 북적거려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 두 공항

은 좋은 대안으로 거론된다. 

Travel + Leisure’s list of the

top 10 domestic airports of 2023.

1. Manchester-Boston Regional

Airport. Reader Score: 85.31 (out

of 100).

2. Indianapolis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81.10.

3. Tampa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80.08.

4. Minneapolis-St. Paul Inter-

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9.93.

5. Portland (Ore.)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9.44.

6. T.F. Green Airport. Reader

Score: 78.80.

7. Savannah/Hilton Head In-

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8.47.

8. Palm Beach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6.15.

9. Salt Lake City International

Airport: Reader Score: 76.14.

10. Jackson-Medgar Wiley

Evers International Airport (Mis-

sissippi). Reader Score: 75.88.

한편, 보스톤은 독자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도시에서 14위에 올랐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

1위에 선정됐다. 

한편 미국내 최고의 호텔에 뉴베

리 보스톤 호텔이 시카고의 페닌슐

라 호텔에 이어 2위에 선정됐다. 

트레블+레저 독자들은 호텔의

룸과, 위치, 서비스, 음식 그리고 가

치 등을 바탕으로 보스톤내의 최고

호텔을 선정했다. 다음은 보스톤의

최고 호텔 순위다. 

Travel + Leisure’s list of the

top 10 Boston hotels of 2023

1. The Newbury Boston. Reader

Score: 97.71 (out of 100)

2. Four Seasons Hotel One

Dalton Street Boston. Reader

Score: 94.17

3. XV Beacon. Reader Score:

93.04

4. Four Seasons Hotel Boston.

Reader Score: 89.61

5. Mandarin Oriental, Boston.

Reader Score: 89.60

6. The Langham, Boston.

Reader Score: 89.50

7. Hotel Commonwealth.

Reader Score: 89.44

8. Omni Boston Hotel at the

Seaport. Reader Score: 89.07

9. Liberty Hotel. Reader Score:

88.51

10. Boston Harbor Hotel at

Rowes Wharf. Reader Score:

88.08

hsb@bostonkorea.com

트레블+레저 맨체스터 공항을 미국내 최고로 
보스톤 최고 호텔은 뉴베리 보스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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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물가둔화에 "7월 마지막 금리인상" 솔솔…'더 갈것' 신중론도

(워싱턴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말로 끝에 다다른 게 아니

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

면 6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3.0% 올

라 시장 전망치(3.1%)를 소폭 하회했

다.

작년 같은 달 미국의 CPI 상승률이

9.1%로 최정점을 찍은 지 꼭 1년 만에

오름폭이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전체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꺾인 것

만 해도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더욱 고무적인 내

용도 많다.

연준이 헤드라인 CPI보다 더욱 정

확한 물가지수로 간주하는 근원 CPI

는 1년 전보다 4.8% 올랐으나, 시장

전망치(5.0%)를 하회했다. 2021년 3

월 이후 최소폭 상승한 CPI와 거의

비슷하게 근원 CPI 역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오름폭이 작았다.

지난 4∼5월 두 달 연속 4.4%(전월

대비) 급등했던 중고차 가격이 6월에

는 0.5% 하락해 팬데믹(전염병의 세

계적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

망 차질 해소로 신차 생산이 늘어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고차 가

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

성이 크다.

지난해 '보복 여행' 수요를 타고 치

솟던 여행·레저 물가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

6월 항공료는 전월보다 8.1%, 전년

동월보다 18.9% 각각 급락해 전체적

인 물가 상승 폭을 제한하는 데 기여

했다.

식료품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지만

5월(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6.7%)

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

특히 미국에서 '먹거리 인플레이션'

을 주도하던 품목 중 하나인 달걀값

이 작년보다 7.9% 하락한 게 반가운

소식이다.

개별 품목 중 물가지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가장 큰 주거 비용은 6월에

도 7.8% 치솟아 전체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지만, 곧 크게 꺾일 것

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민간 통계로는 두어 달 전부

터 주택 임대료 상승 속도가 거의 팬

데믹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

지만, 최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체결

된 렌트 계약들이 정부 통계에 반영

되는 데 시차가 걸린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 상승

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의 두 배

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연준의 7월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

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

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이 5.5%에 이

를 것이라는 전망이 94.2%를 기록,

전날(93.0%)보다 올랐다.

다만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열리는 9월에 금리

상단이 5.75%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

망은 전날 22.3%에서 13.2%로 줄어

들었고, 11월의 금리 상단을 5.75% 이

상으로 보는 견해도 전날 42.4%에서

28.0%로 감소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치는 낮춰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만큼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이러한 추세

가 최소 두 달 이상 지속돼야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

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빌 더들리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총

재와 회계·컨설팅회사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이번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고 봤고, 집리크루터의 수석이코노

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연준이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에

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

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 미

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6월

CPI 상승률에는 기저효과뿐만 아니

라 경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

이달 FOMC에서 7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견해가 늘어날 것"

이라고 봤다.

이날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

년물 금리가 4.894%에서 4.736%로 떨

어진 것을 비롯해 뉴욕증시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주요 통화 대

비 달러 가치가 1년여 사이 최저로 떨

어진 점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

반면 노동시장 과열로 근로자 임금

이 아직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6

월 인플레이션 둔화의 가장 큰 원동

력인 에너지 물가(전년 대비 16.7%

하락)의 재상승 가능성이 불안 요소

로 꼽힌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최근 배럴당 76달러를 넘어

6월 말보다 7% 이상 올랐다.

게다가 6월 CPI에는 기저효과가

컸고, 6월 에너지·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및 식료품 물가 등은 전

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

도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 고위인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물가상승률은 아

직 너무 높다"며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강해질 것이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

라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

재는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인

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착

한다면 정책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단기 국채금리↓·증시↑·달러 가치↓…금리 인상 전망 완화 반영 전문가들 1회 추가 인상에 무게…'한번으론 안심 못 해'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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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제

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

한 우주 사진이 처음으로 인류에 공

개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해 미

국 항공우주국(NASA)이 별이 탄

생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을 공개

했다.

NASA는 12일(현지시간) 웹사이

트에 "JWST가 촬영한 1주년 기념

사진은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

상주의적인 질감으로 담아냈다"면

서 사진 1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390광년 떨어

진 곳에 있는 '로 오피우치'(Rho

Ophiuchi) 구름 복합체(cloud com-

plex)를 촬영한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형성 지

역인 로 오피우치의 지름은 0.5광년

(약 4.7조㎞)에 달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사진에는 이미 완전히 형성됐거

나 아직 형성 중인 별 50여개가 포착

됐다.

제일 어두운 부분은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두꺼운

먼지가 원시별을 형성하고 있다고

NASA는 전했다.

사진 속 별의 질량은 대부분 태양

과 비슷하거나 작다.

우측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

하는 붉은 선 2개는 원시별에서 방

출된 수소가스나 먼지가 우주의 다

른 물질과 충돌해 빛을 발하는 모습

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NASA는 이를 두고 "마치 갓난아

기가 세상을 향해 팔을 뻗는 것과 같

다"고 묘사했다.

중앙에서 하얀 성운에 둘러싸인

채 밝게 빛나는 별의 이름은 'S1'이

다.

S1은 사진 속 별 중 태양보다 질량

이 훨씬 더 큰 유일한 별이라고

NASA는 밝혔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JWST는

불과 1년 만에 먼지구름을 들여다보

고 우주의 먼 구석에서 처음으로 빛

을 관측하는 등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변화시켰다"면서 "모든 새로

운 이미지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

했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JWST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최

고 사양의 우주망원경이다.

총 100억 달러(12조7천억원)가 투

입된 이 망원경은 18개의 금 코팅 베

릴륨 육각형 거울로 구성된 지름 6.6

"인류의 눈 바꿨다" 제임스웹 1주년…'별의 탄생' 사진 공개

'로 오피우치'(Rho Ophiuchi)

별의 탄생을 세밀하고도 인상주의적 질감으로 담아낸 사진 공개

ｍ의 주경을 갖추고 적외선 영역에

서 우주를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들여

다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관

측하는 허블망원경과 달리 파장이

길어 우주의 먼지와 가스구름을 뚫

고 더 멀리 가는 근적외선, 중적외선

파장까지 포착한다는 설명이다.

NASA는 지난해 7월 12일 JWST

발사 후 처음으로 이 망원경이 촬영

한 사진 5장을 공개한 바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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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

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

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

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

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

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

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

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

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

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

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

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

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는  전 날  북 대 서 양 조 약 기 구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

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

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

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

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

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

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에 일본 측이 아직 답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고 묻자 "핸들링 주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이고 조율

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본

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

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조치에

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

했다.

또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 사실

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게 해석

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

며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 지

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정

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제작을 두고 '일본을 대

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

'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며 "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

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에게 알

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홍보물 제작 비용을 들

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

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

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

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

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

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

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 오염수 처

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

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 일본 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일브리핑…"한국 전문가 참여 부분도 후속 조치에 포함      "후쿠시마 괴담 자료집' 비판에 "올바로 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  

정부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日과 실무협의 조속착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민주 "尹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용인"…한일정상회담 맹비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

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

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

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

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

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

지 않고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를 승인하고 일본 들러리를 서

준 꼴이 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

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

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

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

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

고 따졌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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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고체연료·엔진 노즐에도 고성능복합재 적용…

전문가 "기술수준 상당"

'시간지연 분리 시동' 없이 최대 출력으로 정점고도 높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

자 =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

를 기습공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

려를 낳고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이동식발사차

량(TEL)로 이동이 안정적이고 발

사 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은

밀하게 기동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 발사 동향을 사전 식별해 선제

타격하는 한미의 '킬체인'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

한이 전날 쏘아올린 화성-18형은 최

대 정점고도 6천648.4㎞까지 상승해

거리 1천1.2㎞를 4천491초(74분51초)

간 비행했다.

지난 4월 1차 시험발사 때와 마찬

가지로 3단 로켓인 화성-18형의 1단

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됐고, 2·3단

부는 고각으로 발사됐다. 그러나 최

대 출력을 내 1차 발사 때 3천㎞ 이하

였던 정점고도가 이번에는 배 이상

높게 올라갔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

일센터장은 "1차 때는 '시간지연 분

리 시동방식'을 통해 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줄인 후 2단 로켓을 점화했

으나, 이번에는 '시간지연' 없이 미

사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2단 로켓

을 점화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두 차례 모두 1단만 정

상 각도로 발사한 데 대해서는 "신형

중대형 고체로켓모터에 대한 기술

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요격 무력화 차원의 복합

궤적 운용기술 확보 차원일 수도 있

다"고 평가했다.

1차 시험발사 때는 첫 시도인 점

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설계 목표상

최대치를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1차 시험발사는 처음이

다 보니 제한적으로 시도했을 것"이

라며 "1차 때 큰 문제가 없었으니 이

번에는 최대출력으로 최대사거리를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기존 화성-15·17

형을 시험발사할 때도 1차 발사 때

는 최대 고도보다 낮게 발사했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출력으로 발

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화성-18형에 적용된 고체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에 적용된 소재,

정점고도, 비행시간 등으로 볼 때 북

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도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8형 2차 시

험발사 사진을 보면 엔진부의 화염

이 붉은빛을 띠며 치마 모양으로 넓

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염이 치마 모양으로 퍼지는 것

은 고체연료 연소시 분출되는 화염

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붉은 기가 도

는 것은 고체연료로 성능이 좋은

NEPE(Nitrate Ester Polyester)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

문가들은 분석했다.

NEPE를 태우면 질산에스테르로

인해 화염이 붉은빛이다. 기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시리즈

에 사용된 HTPB(Hydroxyl-ter-

minated polbutadiene)가 연소할 때

는 하얀색 화염이 분출된다.

고체연료로 ICBM급 사거리를 내

려면 출력이 좋은 NEPE를 사용해

북 고체연료 ICBM 위협 현실화하나…美본토 기습공격 능력 과시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
다.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천648.4㎞까지 상승해 거리 1천1.2㎞를 4천491초(74분51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NEPE를 고체연료 ICBM에 사용하

고 있다.

화성-18형이 70분 이상 장시간 비

행했다는 점에서 엔진 노즐목

(Throat)에도 내열성이 강한 탄소-

탄소(C-C) 고성능 복합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

했는데 당시 C-C복합재로 만든 탄

두의 첨두부와 엔진 노즐목이 공개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전부

터 ICBM에 사용하기 위한 고성능

복합재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물이

화성-18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

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고성능추진체인

NEPE 적용과 고성능복합재로 만든

엔진 노즐부 개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빠

른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성능을 최대로

구현했을 때의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흔적도 엿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

장은 "북한이 공개한 2차 시험발사

사진을 보면 1차 발사 때와 달리 탄

두부 좌우 측에 달린 안테나가 확인

된다"며 "북한도 최대 성능을 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정상 각도 발사와 고각발사를 섞

어 쏜 화성-18형의 정점 고도가 6천

㎞를 넘겼다는 것은 정상 발사 시 최

대 사거리가 1만5천㎞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서 발사

한 화성-18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

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전 연료

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 싣고 발사 위치를 변

경할 수 있어 정찰 위성 등으로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북 미사일을 탐지해 선제 타

격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이 무력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

으며, 미국에도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두 번째

시험발사의 성공을 통해 북한이 고

추력 중대형 고체로켓 추진체 개발

및 기술을 검증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며 "미국으로서는 북한

ICBM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

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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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년매상 350K

세탁소 매매 

2Mill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781.883.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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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여왕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숙부

인 김위홍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는 설

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같다. 다만

의붓 아들 김양정金良貞(양패良貝, 양원良員

으로도 전하는데 이는 모두 비슷하게 생긴 한

자가 재필사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

다. 양정이 막내 아들이라는 기록도 있다.) 이

있었는데 양정의 친모은 김위홍의 첫 부인인

부호부인으로 추정된다. 진성여왕 역시 이전

의 두 여왕 선덕, 진덕과 마찬가지로 불임의

여왕이었음이 확실하다. 추측컨데 진성여왕

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기에 오빠

인 헌강왕의 서자 김요446) , 즉 12~3세 정도 밖

에 되지 않은 자신의 서조카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그가 제 52대 효공왕이다. 

한편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타지 설화’

에 진성여왕의 의붓아들인 양패가 등장한다.

또한 이 거타지 설화가 갖는 흥미로운 점은 고

려가 개국을 하면서 태조 왕건의 선조들의 탄

생과 생애를 ‘신격화’ 하는데, 김춘추의 왕

비 문명왕후가 왕후가 된 ‘오줌 누는 꿈과 코

피/월경 이야기’ 도 함께 차용하여 가문의

신비스러운 설화를 잘 만들어 놓았다(고려사

에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타지 설화

는 조선시대에 쓰여진 ‘심청전’ 의 모티브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거타지설화(원문 진

성여대왕거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

<아찬(2등급) 양패良貝는 왕의 막내 아들이

었다.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후백

제의 해적들이 진도津島에 진을 치고 있다하

여 궁수 50명을 뽑아 그를 호위하게 하였다.

배가 곡도鵠島에 닿으니 풍랑이 크게 일어

나서 열흘이 넘게 그곳에서 묵게 되었다. 그래

서 양패는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였다. 점

을 친 사람은 양패에게 섬에 신지神池가 있으

니 그곳에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제물을 차려놓으니 못 물이 한 길 정도

솟아올랐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활 잘 쏘는 궁수를 한 명을 섬에

남겨두면 순풍을 얻어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라고 말했다.

양패는 꿈에서 깨어 누구를 남겨두면 좋겠

냐고 물으니, 나무조각 50개에 모든 궁수들의

이름을 각각 써서 물속에 던져 제비를 뽑는 것

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의견에 따라 했더니

거타지의 이름이 쓰인 나무조각만 물에 갈아

앉고 나머지는 모두 떠올랐다. 그래서 거타지

만 남겨두고 다시 출항을 하니 순풍이 불어 배

는 잘 나갔다.

한편, 거타지는 홀로 섬에 남아 근심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왔다. “

나는 서쪽 바다의 신神이오. 매일 해 뜰 무렵

에 중僧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나리 주문

을 외우고 이 못을 세 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

손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는데, 그 중은 내

자손의 간장肝腸을 빼먹곤 하오. 이제 우리 부

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반드시

또 올 것이니 그대는 활로 중을 쏘아주시오.”

이에 거타지는 노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

드렸고, 노인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해뜰 무렵, 거타지가 숨어서 기다리

니 과연 중이 와서 주문을 외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이때 거타지는 활을 쏘

아 중을 명중하였다.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하여

죽었다. 이에 노인이 물속에서 나와, “공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공에게 아내로 드리겠소.”

노인은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변하게 하여 거

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용 두 마리

를 시켜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의 배를 따라가

서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로 가게 하였다.

이를 본 당나라 사람들은 황제에게 고하였고,

황제는 “신라의 사신은 정녕코 비상한 사람

이다.” 라고 하며 양패를 위하여 연회를 크게

베풀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선물하였다. 거타

지는 신라로 귀국한 뒤 품속에 있던 꽃가지를

꺼내니, 이윽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였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 여생을 함

께 잘 살았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실린 거타지 설화의 내

용이다. 참고로 삼국사기에는 진성여왕 7년에

(893년) 에 병부시랑 김처회金處誨를 당나라

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도중에 바다에서 익사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원에서 양길, 완산에서

견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듬해는 궁

예가 하슬라(강릉), 저족(인제군), 성천(화천

군), 한주(한산주), 부약(철원) 일대를 모두 장

악하였으며, 877년에 태어난 왕건은 궁에의

휘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446) 효공왕 김요金嶢는 제49대 헌강왕의

아들이지만, 왕후나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

가 아니다. 884년경 어느날,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왕

은 장막에서 야합을 하였고 사내아이가 태어

났다. 그가 김요이다. 886년 헌강왕이 적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는 아직 돌이 되

지 않았고, 또한 서자였기에 왕위가 헌강왕의

동생인 김황(정강왕)에게로 갔다. 정강왕 마

저 이듬해인 887년에 사망하자, 왕위는 역시

동생인 김만(진성여왕)에게로 갔다. 진성여

왕이 897년 사망했을 때 아들이 있었다면, 차

기는 김요(효공왕)에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에서 효공왕이 유일하게 진골의

신분이 아닌 왕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9)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부

잣집에서 탄생, 놀라운 장사비결, 전문적

인 직업, 부자와 결혼, 등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일부분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

렇다면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정

녕 없는가? 필자가 자신하는데 미국에 사

는 우리는 모두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의한 나라이다. 자본

주의의 기본은 주식시장이다. 최근 미국

기업인 애플(Apple)의 시가총액이 $3 tril-

lion으로 불어났다. $3 trillion이란 3,000

billions 혹은 3 million millions를 말하는

놀라운 숫자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연간

총생산량(GDP) $2.78 trillion보다도 더 많

고, 중국의 모든 기업(2,119)을 합한 총자산

($2.5 trillion)보다도 크며, 인도 전체 주식

시장의 2배가 되는 숫자이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미국을 상대로 내기(Bet-

ting)하지 말라’는 이유이다. 

대학 교수인 맥케진 박사는 인간의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이 점점 더 길어지

기에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있다고 발

표(Americans are living longer and pros-

pering, Richard B. McKenzi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WSJ, June 27, 2023)

했다. 요약하면 67세인 빌 케이트의 자산

$117 billion이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주

식시장 투자로 10년 후에는 $117 billion 불

어나서 자산이 두(2) 배로 커진다는 뜻이

다. 일반인도 은퇴 생활이 10년 혹은 20년

이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크게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주식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 많은 사람

이 주식은 도박(Casino)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박과 주식 투자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도박은 시간이 갈수록 돈을 잃지만,

주식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벌 확

률이 높아진다. 주식투자가 실패로 이어지

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도박처럼 투

자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가 일시적인 시장 하락을 감

수하며 장기적인 마음과 함께 투자하면 높

은 이익이 돌아온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전

체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

기가 아닌 제대로 투자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자산이 개인 순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자산이란 주식시

장에 투자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

국에서 부자 탑 10%가 주식시장의 85% 차

지하고 있다. 이 뜻은 천문학적인 자산 증

가의 혜택은 대부분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

람에게만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미국 인구

의 절반인 50%는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이

거의 없다.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

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봉급이나 자영업 수

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자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라고

언급했다. 미래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정확

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랜 역사는 우리

에게 기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의 돈

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어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

지 연평균 10%이다. 수익률 10%란 투자 돈

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 10만 불 투

자는 7.2년 후 20만 불, 또 7.2년 후는 40만 불

,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불로 불어

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처럼 투자 기

간이 길어질수록 투자한 돈이 기하급수적

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

처럼 적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은퇴할

때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도박이나 주식

대박은 단기간에 투자 돈이 불어나기를 기

대하지만, 반대로 폭삭 망할 수도 있다. 제

대로 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투자 돈이 꾸

준히 불어나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는 한인 동포 모두가 제대로 하

는 투자로 은퇴 후에도 큰 부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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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

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

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1일 길일. 16, 20일 주의.

쥐띠 |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

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

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

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젯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

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

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

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6, 19일 길일. 17, 18일 주의.

토끼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

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

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

화위복의 기회가 찾아들고 애정 문제에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

범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

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

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19일 길일. 16, 18일 주의. 

용띠 | 행운이 함께 하고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

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

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

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

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2일 길일. 16, 19일 주의.

뱀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융통이 되겠지만 아직 만

족스럽게 느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

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씀씀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

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

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금전: 돈이란 없다

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

겠습니다.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

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닭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

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

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

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원숭이띠 |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

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

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정: 뿌옇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야가 환

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시야가 환해지면서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

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짚고 넘어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돼지띠 | 짚고 넘어가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

지금의 저희에게 성적이나 인기, 거

기서 따라오는 돈 같은 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

지민)

"저희는 '아미(방탄소년단 팬)가

웃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

려 나가고 있어요."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0

주년을 맞아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솔직하게 풀어낸 책 '비욘드 더

스토리 : 텐 이어 레코드 오브

BTS'(BEYOND THE STORY :

10-YEAR RECORD OF BTS, 빅

히트뮤직)를 9일 내놨다.

멤버들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

량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강남구 논

현동 옛 소속사 사옥에서 연습생 생

활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고민과 고

난의 연속이었던 데뷔 초기, 인기를

쌓아가던 시절, 월드 스타로 부상한

이후 등 지난 10년의 궤적을 가감 없

이 들려줬다.

방탄소년단 팀명은 '10대에 대한

억압과 편견을 막아 주는 소년들'이

란 의미로, 데뷔 이후 신인상도 받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

제이홉은 데뷔 준비 과정에 대해

"'으아악!' 하면서 연습해서 모니터

링하고, 처음부터 다 다시 연습해 보

고, 또 '으아아아!' 연습하면 밤 10시

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로서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획사 출신이

었다는 점, 진한 힙합 색깔과 K팝 아

이돌 사이 그 어느 지점에서 정체성

을 확립해야 했다는 점 등 많은 과제

를 안고 있었다.

멤버들은 어느 래퍼로부터 디스

(Diss·깎아내림)를 당한 일, 가사

가 논란을 빚은 일, 재계약 시점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일 등 힘들었던 시

기에 관해서도 털어놓았다.

책은 방탄소년단이 멤버들의 생

각과 경험을 음악으로 직접 표현하

는 팀이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

하려 고군분투했다는 점을 시종 강

조한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을 집대

성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명이 '프

루프'(Proof)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

아 보인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조

차 없지만 데뷔 초창기엔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의 인사

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선후배 가수

도 왕왕 있었다고 했다.

TV·라디오에서 유튜브와 SNS

로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던

시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기민

한 홍보 전략도 눈길을 끈다.

뷔는 멤버들을 가리켜 "제가 볼

땐 우리 멤버들 다 '또라이'다. 미친

놈들만 가득 있어서 독기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

도 무대를 사랑하는 감정은 더 커지

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아 너무 좋

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은

K팝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작 음

반으로 기록된 '화양연화'·'러브 유

어 셀프'(LOVE YOURSELF) 시

리즈를 거치며 신인에서 1위 가수로

, 대상 가수에서 월드 스타로 발돋움

했다.

슈가는 인기가 급상승하던 2017

년 무렵의 기분을 "제가 갑자기 무

협지 속 주인공이 됐고, 거기서 굉장

히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렸는데, 어쩌

다 보니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다"

고 묘사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선한 영향력'이라

는 말이나, 저희가 끌어내는 많은 경

제적 효과에 대한 반응들. 이렇게 우

리가 원치 않게 한참 올라갔다가, 원

치 않게 고꾸라질 수도 있으니까"라

고 부담과 두려움도 토로했다.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을 든든하

게 뒷받침해 주는 아미에 대한 애정

도 빼놓지 않았다.

RM은 "저는 제 팬을 만나면 사실

너무 안아 주고 싶다"면서도 "그렇

게 하는 동시에 환상을 팔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런 경계 사이에 유리로 된 다리를 놓

는 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 글로벌 히

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에 오르던 순간의 소감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진은 의외로 당시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 때문에 "1위를 해도 체감이

잘 안됐다"며 "체감이 지금까지 받

은 상이나 순위 중에 제일 안 다가왔

다"고 말했다.

반면 제이홉은 "아침에 일어나서

(순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

각이 들었다"고 반응했다.

BTS "성적·인기·돈은 큰 의미 아냐…우린 계속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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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올여

름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한국

영화 4편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크호스

가 될 만한 2편이 추가로 '여름 대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양한 장르와 배우를 내세운 이들 6

개 작품은 8월 한 달 동안 치열한 관객 잡

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영화계에서는 '빅4' 대전이 펼쳐진 지

난해 여름처럼 출혈경쟁이 재연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와 극장가 판을 키워 한

국영화 시장이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

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7일 영화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주연

하고 연출한 액션 영화 '보호자'는 8월 15

일 개봉한다.

정우성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장

편 영화로, 10년 만에 출소해 딸의 존재

를 알게 된 남자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

들의 추격전을 그린다. 정우성이 직접

주인공 수혁 역을 맡았고 김남길, 박성

웅 등 쟁쟁한 배우들도 합류했다.

유해진 주연의 코미디 영화 '달짝지근

해: 7510'는 '보호자'와 같은 날 개봉해 정

면 승부를 펼친다.

'완득이'(2011), '증인'(2019) 등을 연출

한 이한 감독의 신작인 이 영화는 천재

적인 제과 연구원 치호(유해진 분)가 긍

정적인 일영(김희선)을 만나 인생의 맛

이 바뀌는 이야기를 담는다.

정우성과 유해진 모두 티켓 파워가 있

는 배우인 데다 장르 역시 여름에 강한

액션과 코미디여서 대작들 사이에서 다

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중순까지는 '

빅4'로 불릴 만한 대작 한국 영화가 연달

아 개봉한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주연 김혜

수·염정아 등)가 오는 26일 첫 테이프

를 끊는다. 한 주 뒤인 8월 2일에는 김용

화 감독의 SF 영화 '더 문'(설경구·도경

수)과 김성훈 감독의 버디물 '비공식작

전'(하정우·주지훈)이 한날 개봉한다.

또 한 주 뒤인 8월 9일에는 엄태화 감

독의 재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이

병헌·박서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다음 주 '달짝지근해'와 '보호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 동안 6개의 작품이 줄줄

이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기에 개봉했다면 최

소 '중박'은 했을 작품들이 너무 쟁쟁한

경쟁작들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도 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배급사 입장에

선 여름 극장가가 포기하기 어려운 최대

성수기 중 하나지만, 여기에 올라탔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본전도 못 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 개

봉 경쟁이 자칫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급 작품들은 대작 틈에 끼

여 입소문이 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차

라리 좀 아껴뒀다가 추석 기간 내보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

다.

그러나 대작 영화들이 여름 성수기를

노리고 개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고, 공급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해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

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개봉작 면면을

보면 각 배급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작

품들로 보이는데, 애매한 시기보다는 차

라리 '큰물'에 뛰어들어 대작끼리 경쟁

하면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 때 쌓아둔 이른바 '창

고 영화'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 찍은 작

품들이라 관객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형호 영화시장분석가는 "작년부터

여름 관람객 전체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

준으로 회복했다"며 "올여름 대작들이

쏟아져나오는 건 영화 시장이 예전처럼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가 많이 나와

야 전체 관객 수가 늘어나 영화 시장이

살아난다"며 "관객 입장에서도 대작이

많이 나오면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덧

붙였다.

정우성·유해진까지 가세…한국영화 
'여름 대전' 판 더 커졌다

25

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3/10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뉴진스 '슈퍼 샤이', 美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26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그룹 뉴

진스의 미니 2집 선공개곡 '슈퍼 샤이

'(Super Shy)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미국 '일간 톱 송' 차

트에서 그룹 자체 최고 순위인 26위를 기

록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12일 밝혔다.

이 곡은 발매 첫날인 7일 차트에 37위로

진입한 뒤 36위, 32위, 26위로 매일 순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 톱 송' 차트에

서도 지난 10일 기준 14위를 기록했다.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Get Up)은 오

는 21일 발매된다.

wisefool@yna.co.kr

7/7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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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먼에 가면 조형물이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오리가족

이 나란히 걸어 가는 형상물이 있

다. 어미오리를 따르는 일곱여덟

마리 어린새끼 오리떼가 인상적

이다. 어미는 새끼들을 낳고 양육

하는 책임이 있다. 

The Buck Stops Here. 한국 대

통령 집무실 책상위에 놓인 팻말

이란다. 미국 트루만대통령이 먼

저 원조元祖라 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말일게다. 한편,

결정하기에 앞서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다.  

반대말이다.‘Pass the buck’

인데 책임을 전가轉嫁한다는 말

이다. 나는 몰랐다고 발뺌이며, 내

책임이 아닌 네 책임이라 할 수도

있겠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놓

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할까. 무책임이라 한

마디로 말하기엔 뭔가 찜찜하다. 

이십여년 전이다. The Lexus

and the Olive Tree란 책이 있다.

책에서 책저자 프리드먼이 갈파

한 말이 있다. 21세기엔 중요한 직

종있는데, 전략가가 먼저이고, 다

른 하나는 언론인이라는 거다. 전

략가야 급변하는 시대를 설계할

책임이 있을게고, 언론인이야 변

화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 구절이다. 

잠시 다니러 온 지구 여행을 마

치고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

해멋있게 작별할 줄 알았던어린

왕자의 그 순결한 영혼과책임성

있는 결단력을 사랑합니다(이해

인, 어린 왕자를 위하여 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

어야 할테지만, 과연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일을 그르친다면 손해

는 손해대로, 어려움은 어려움 대

로 큰 상처를 입을 터. 과연 입은

상처는 어떻게 치료 할 것인가 말

이다. 

Buck 은 숫사슴이라 던데, 사슴

에게 받치면 중상입을 게다. 치료

도 쉽지는 않을 터. 모두가 내탓일

텐데, 남탓은 할 수없을지니.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다. (현대인의 성경, 누가11;50)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97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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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국 청소년 초청 Summer Leadership Camp

한담객설閑談客說: 

‘ The Buck Stops Here’

“세종의 아이들 세상을 품다”라는 캐

치프레이즈 아래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여

주를 잇는 꿈이 펼쳐진다. <뉴욕 로고스교

회 /임성식 목사>와 <여주 자활센터 /박문

신 센터장>이 화합을 이루어 임성식 목사

와 교인들이 한국의 12명의 청소년을 초청

하여 미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어지는 비젼

트립을 떠나는 것이다. 12명의 아이들과 함

께 3명의 스텝들이 참여를 하며 미국에서

도 임 목사와 그 외 7명의 스텝들을 합하면

23명이 움직이게 되는 큰 행사이다.

이 행사는 2022년 가을부터 준비를 시작

하게 되었다. <뉴욕 로고스교회> 임성식 목

사와 사라 박 사모 그리고 신 영 전도사가

함께 진행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환

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겠다는 마음과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으

로 물질적인 어려움은 잠시 뒤로하고 일단

일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2023

년 1월 말 한국을 방문하며 <여주 자활센터

> 박문신 센터장과 탁옥남 관장과 함께 만

남을 가졌다.

그 후 <모국 청소년 초청 썸머 리더십 캠

프>는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여주를 넘나

들며 서로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에 임 목사가 다시 여

주를 찾아 참여할 12명의 청소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얼마

나 귀한 경험과 체험의 장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청

소년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위해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열

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모국 청소년 초청 썸머 리더십 캠

프> 일정을 살펴보면 뉴욕 맨해튼(자연사

박물관, 센트럴 파크 등), 보스턴 아이비리

그(하버드/MIT/예일 대학교 등), 워싱턴

DC(백악관, 의사당, 링컨, 제퍼슨 기념관

등)을 다녀온 후 동부를 시작으로 서부를

달리는 대륙횡단의 꿈들이 시작되는 것이

다. 생각만으로도 행복이 차오른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

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였

으니 한참 꿈들이 출렁거리는 나이인 것이

다.

8월 3일 뉴욕 출발 -> 사우스 밴드-> 링

컨(네브라스카주) -> 콜로라도 모뉴먼트(

아치스 국립공원) 더블오 트레킹(모압) ->

캐년랜드 ->브라이스 캐년 -> 페이지 호스

슈 밴드/앤탈롭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라스베가스 -> 데스 밸리 -> LA 산타모니

카 비치를 돌며 8월 14일 일정을 마치고 한

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스텝들은 LAX 공

항을 출발 한국 인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번 7월 한국 방문 중 여주 자활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뉴욕에 참여할 청

소년 아이들과 학부형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였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만

나며 덩달아 나도 행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서 만날 12명의 아이들과 세 명

의 스텝들을 만나며 이미 출렁이는 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 질문

도 많았다. 여주 자활센터의 김선옥 간사의

활달함과 재치에 감동을 하고 돌아왔다. 덕

분에 아이들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분

좋은 만남을 갖고 돌아왔다.

“모국 청소년 초청 Summer Leader-

ship Camp”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쓴

임성식 목사가 있다. 이 행사는 어제 오늘

에 생각한 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 전부

터 기도하며 이루고자 했던 사역이었다.

2023년 여름을 통하여 그 길었던 꿈을 이루

게 된 것이다. 어찌 혼자의 생각만으로 가

능했을까. 곁의 사모와 사역자들이 있어 가

능했고 교인들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그 꿈을 꾸게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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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2021 년 701 만명을 돌파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조기사망의 주요 원

인 중 하나로 국내 성인의 약 34%가 고혈압 증

상이 있다. 문제는 고혈압 환자의 28.7%가 자신

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별다른 증

상이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두통과 어지러움증

, 어느 순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귀울림과 이명, 평소에 없던 코피가 나거나 시

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손발이 붓거나 저린

증상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고혈압을 의심

해야 한다.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 각 장기로 혈

액을 보낼 때 드는 압력이 혈압이다. 

높은 숫자는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혈액

을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며 낮은 숫자는 확

장기 혈압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관

이 받는 압력이다. 소리 없이 병을 만든다고 해

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은 18 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로 진단하게 된다.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이

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5 분 이상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

고 팔을 심장 높이에서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 최소 2 회 이상 측정치의 평

균값으로 표시한다. 

고혈압이 무서운 것은 다양한 곳에 파생되는

합병증이다.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과 뇌경색,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는 뇌신경계 질환, 신장경화증과

신부전, 신장종양 같은 신장기능을 악화 시키

는 신장질환 등을 일으킨다. 

고혈압 치료는 혈압을 낮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치료제도 다양하

고 환자 나이나 질병 상황에 따라 약물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우선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데 고혈압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7 가지

생활 수칙이 있다. 즉, 금연/절주, 음식 싱겁게

먹기,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 매일 30 분씩 운

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관리,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다. 고혈압

환자는 새벽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새벽

은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규칙적 운동을 계획한다면 낮 혹은 저

녁 시간대에 자신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또한 대중 목욕탕 이용에도 주의

해야 한다. 온탕 이용 후 체온이 급변해 갑자기

찬바람을 쐬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령화와 서구화

된 식습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순환

기내과 윤성보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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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새벽운동·사우나
피해야 하는 이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새벽운동·사우나 
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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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꺼풀 + 눈 밑 쳐짐 만원360 콧대 + 코끝 만원350
얼굴 쳐짐(목 쳐짐 포함) 만원700 지방흡입(복부) 만원500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만원600~1,000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010-3469-4040 /  ID : huramkorea 

1-844-DO HURAM (1-844-364-8726)
*무료전화(Call for Free)

미국에서 집을 매매해 보신 분들은 한번쯤

은 FHA 아니면 FHA Loan이 더 가까운 단

어일수도 있는데 들어 보셨을 것이다.

그럼 FHA (Federal Housing Adminis-

tration) 무엇일까?

FHA는 1934년도에 National Housing Act

이율과 mortgage 법을 만들기 위해서 1930년

은행 crisis 후에 생겼다.

FHA 는 Government Agency 이다.

정확히 말하면 FHA 하는 일은 Single

Family, Multifamily, Manufactured Home

그리고 병원 Loans 이 FHA approved lender

가 돈을 빌려 주었을때 mortgage insurance

를 대어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보험회사랴고

들 많이 물으신다.

FHA에서 하는 일은 많지만 가장 많이 하

는일이 FHA Loans을 빌릴수 있게 해주고

mortgage  insurance를 대어주는 일이다.

FHA Loan 은 자동적으로 mortgage in-

surance가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우리가 20% 이상을 다운페이를 해야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안 내

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

Loan amount 에 0.5% 에서 1.5% 라고 보

면 된다.

예를 들어 $600,000 Loan amount 는 일년

에 $3000 에서 $9000 그리고 한달에 $250 에서

$750 이다.

그래서 대부분에 First time buyer들이 현

금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FHA Loan을 많이

찾는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무료는 없다. FHA

Loan을 얻으려면 각 은행이 인정하는 가이드

라인에 달해야 한다.

이중에서 가장 큰 예는 Convention Loan

은 인컴에 45%까지 Loan을 주지만 FHA

Loan은 인컴에 43%까지이다.

FHA Loan이 가장 잘 나오는분들은 나라

를 위해 일하시는분들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들, School teachers, 소방관

들이다.

그리고 20%에 다운 페이멘트가 없을땐

FHA Loan을 찾아 보는게 좋지만 각자에 자

격에 따라 꼭 FHA Loan이 좋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리고 은행마다 FHA Loan을 다루는 은

행이 있는가 하면 안 다루는 은행도 많다.

우선은 각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이 FHA

Loan은 다루는지를 알아보고 안 다룬다고 하

면 Local bank에서 알아 보는게 제일 빠르다

.

그리고 요즘에는 큰 은행은 National Wide

이기 때문에 언어에 불편이 있으신 분은 다른

주에 있는 한국말을 하는 뱅커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요즘 같이 이율이 올라간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Mortgage를 알고 있으면 집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집값을 깍는것 보다 모게지 조건을 잘 이용

한다면 한달에 $700 라는 PMI 를 절약할수 있

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